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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 사
신묘년을 마무리하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“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”에 참

석하신 여러 대덕 스님들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, 그리

고 오늘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

을 전합니다. 

어느덧 13회째를 맞이한 “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”는 서로 다른 지역, 다

른 영역이지만‘나눔’이라는 공통의 소임을 함께 한 이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이

루어진‘나눔 실천’의 면면을 돌아보고, 상호간 노고를 격려하며 따스한 우의를 

다지는 자리입니다. 

오늘의 이 자리를 빌려, 불교적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전법의 뜻을 지혜로

써 펴고 자비로써 실천하는 많은 사회복지 지도자 및 실천가 여러분들과, 무주상

보시의 화현인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.

근래 우리사회는 시장경제의 위기 속에‘복지국가’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

겁게 논의되는 가운데 종교의 사회통합과 중생구제라는 본연의 역할과 사회참여

에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불교조계종단이 추진하는 

“자성과 쇄신 5대 결사”는 비단 종단 내, 불교 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

행․문화․생명․나눔․평화의 향기로써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

시대적 사명임을 확신합니다. 이에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이“나눔 결사”의 역

사적 실천 주체로서 불교중흥과 나아가 세계 공영에 이바지하는 큰 걸음에 동행

하시는 분들임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
초발심시변정각(初發心是便正覺)이라는 화엄경에 담긴 말씀처럼, 이웃의 고통

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내밀었던 처음에 일으킨 마음으로 이 땅이 불국정

토 되어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물러남이 없는 행(行)과 정진을 당부드립니다.

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불교사회복지 실천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

씀을 올리며,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늘 함께하시

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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